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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2008.1 - 2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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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전공 주임교수 (2000.3 - 2002.2)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교학부장 (99.9 - 2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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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과현대｣편집위원 (97.1 - 현재)
      연세대학교 신문방송 편집인 (96.8 - 98.1)
      공보처 국정신문 자문위원 (96.6 - 97.5)
      아시아연구기금 프로그램 운영위원 (95.11 - 현재)
      삼성전관 자문교수 (95.8 - 96.12)
      한국동남아학회 총무이사 (95.2 - 97.2)
      연세대학교 연세춘추사 주간 (95.2 - 96.8)



2

      동남아지역연구회 운영위원 (94.8 - 96.2)
      영국 옥스포드 대학 St. Antony's College 인촌 Fellow (93.8 - 94.8)
      연세대학교 교육방송국 주간 (92.4 - 93.8; 95.8 - 96.2)
      한국동남아학회 섭외이사 (93.1 - 95.2)
      한국사회학회 총무 운영위원 (93.1 - 93.12)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부소장 (92.3 - 93.8; 94.8 - 96.2)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부교수, 교수 (87.3 - 92.3 - 97.3 - 현재)
      한국사회학 편집위원 (90.1 - 92.12)
      한국사회학회 총무 운영위원 (87.1 - 87.12)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86.9 - 86.12)
      미국 일리노이대학 사회학과 강의 및 연구 조교 (82.8 - 86.8)
      군복무 (77.2 - 79.7)

<연구실적목록>

2010.  “Korean Development Model: Lessons for Southeast Asia" (co-authored with 
Wang, Hye Suk) in David Steinberg, ed., Korea's Changing Roles in Southeast 
Asia (ISEAS: Singapore, pp.176-204).

2009.  "필리핀 지방정치의 역동성: 북부 수리가오 주의 토착 기독교 종교단체 (PBMA) 사례
연구"「동남아시아연구」 19권 2호: 1-56 (2인 공저).

2008.  「한국의 사회자본」(백산출판사, 6인 공저).

2008.  “Did the Financial Crisis Transform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Focused on 
the Public Fund in Korea." (co-authored with Wang, Hye Suk).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s 103rd Annual Meeting (Boston, August 1-4, 2008).

2008.  “연고집단과 자발적 결사체의 신뢰 비교 연구: 동창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동양사회사상」 17집 (3인 공저).

2008.  “사회자본 개념으로 재구성한 한국의 경제발전” 「사회와이론」 통권 제12집 (2인 공
저).

2007.  「한국 현대사 이해」 경덕출판사 (8인 공저).

2007.  “한국의 복지현실, 사회자본, 그리고 공동체 자유주의”「현대사회와 문화」 1집 1호,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이 논문은 박세일ㆍ나성린ㆍ신도철 공편 

       「공동체 자유주의: 이념과 정책」(나남, 2006, pp.371-402)에 "사회정책: 한국의 복지
현실과 공동체 자유주의"라는 제목으로 재수록 되어있다.

2007.  “외환위기는 발전국가를 변화시켰는가: 공적 자금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1집 5
호 (2인 공저).

2007.  "Confucian Ethics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in Korea: The Significance of Filial 
Piety" to be presented at 102nd Annual Meeting of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session on "transitions to capitalism," New York (3인 공저).

2007.  "Power Structure and Recent Political Development in Korea" Asian Profile. Vol.35, 
No.2 April.

2006.  “발전국가 한국의 지배구조와 자본축적: 박정희 시대와 이승만 시대 비교” 「박정희 
시대의 재조명」전통과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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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참여연대 보고서」 자유기업원 (2인 공저).

2005.  “유교 윤리와 한국 자본주의 정신: 효(孝)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9집 6호 (3인 
공저).

2005.  “한국의 보수와 진보, 누가 옳은가" 복거일 김정호 박효종 외, 「21세기 한국: 자유 
진보 그리고 번영의 길」 나남출판.

2005.  “사회적 관점에서 본 저성장 구조”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 탈출구는 없는가.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시장경제제도연구소, 2005년 7월 12일 세종문화회관 컨
퍼런스홀 (2인공저).

2005.  “효(孝): 기억과 재현의 경제사회학” 국제 효 학술회의, 21세기를 위한 효사상과 가족
문화, 2005.7.15. 프레스센타 국제회의실 (3인공저)

2005.  "한국과 필리핀의 반미/친미 운동 비교 연구: 안보환경의 변화와 동맹관계의 불평등 
개선 요구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15권 1호. (2인 공저)

2004.  ｢우리에게 연고는 무엇인가｣ 전통과현대 (4인 공편)

2003. “植民支配の多樣性と脫植民地の展開: 韓國を中心に" 한·일 밀레니엄 포럼.           
21세기 한·일 동반자관계 구축과 사학의 역할.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재)아시
아연구기금.

2003.  “Affective Networks and Modernity: the Case of Korea" in Daniel Bell & Hahm 
Chai Bong (eds), Confucianism for the Modern Wor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3인 공저).

2003.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그린 (4인 공편역)

2002.  “좋은 통치, 사회자본, 그리고 신뢰: 한국, 일본, 덴마크, 스웨덴” ｢동서연구｣ 14권 1
호. (3인 공저)

2002.  ｢한국의 시민사회, 연고집단, 사회자본｣ 자유기업원 (편저)

2002.  “사회자본과 한국사회” ｢사회발전연구｣ 8호. (2인 공저)

2002.  “Good Government, Social Capital, and Trust: Survey Findings from Korea, Japan, 
Denmark and Sweden"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29(2): 35-74. (3인 공저)

2002.  ｢한국의 사회발전: 변혁운동과 지역주의｣ 전통과현대 (편저)

2002.  “중국 향진기업의 발전과 가(家)의 재구조화” ｢전통과현대｣ 봄호(19호). (2인 공저)

2001.  “Development of Township-Village Enterprises and the Re-Institutionalization of 
the Family in China" Global Economic Review 30(4): 83-111. (2인 공저)

2001.  ｢현대 한국사회 성격논쟁: 식민지, 계급, 인격윤리｣ 전통과현대 (2인 공편)

2001.  “한국의 사회자본: 연고집단” ｢현대 한국사회 성격논쟁: 식민지, 계급, 인격윤리｣ 전
통과현대

2001.  “재벌정책의 정치경제: 개발국가와 규제국가, 그리고 유교 자본주의” 한국정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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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남 엮음, ｢한국정치연구의 쟁점과 과제｣ 한울 아카데미. (2인 공저).

2000.  “한국시민단체의 목적전치: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12(2): 5-38. 
(2인 공저)

2000.  “동아시아의 연고주의와 세계화” ｢전통과현대｣ 가을호(13호): 197-232. (3인 공저)

2000.  “Commodity Chains in East Asia and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s Industry in 
Korea"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3(1): 43-58. (2인 공저).

2000.  “‘Confucian Capitalism' and the IMF Bailout in Korea" in ASEAN University 
Network & The Kor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Studies (eds.), Economic 
Crisis in Southeast Asia and Korea: Its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Impacts. 
Bangkok & Seoul: JontonggwaHyundae. 이 논문은 Association of Asi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13th AASSREC Biennial General Conference, Philippine 
Social Science Council (2001) 에도 실려 있다..

1999.  “An Institutional Reinterpretation of 'Confucian Capitalism' in East Asia"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26(2): 117-34.

1999.  “식민지배의 다양성과 탈식민지의 전개” ｢전통과현대｣ 겨울호 (10호)

1999.  “미군정기의 지배구조와 자본축적” 최영희 외, ｢미군정기 한국의 사회변동과 사회사 
I｣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인 공저)

1998.  “한국의 비정부/비영리 영역과 사회발전: 연고집단을 중심으로“ ｢동서연구｣ 10권 2
호. 이 논문은 전통과현대의 단행본 ｢아시아적 가치｣(1999)에 “연고집단과 사회발
전”이라는 제목으로 재수록 되었으며 또한 축약된 내용이 계간 ｢전통과현대｣ 1999
년 봄호(8호) 및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의 ｢동아시아비평｣ 2호에 실렸다. (2
인 공저)

1998.  “공기업부패의 사회환경과 제도적 과제” ｢동서연구｣ 10(1): 125-158. (2인 공저)

1998.  “한국의 경제성장과 정치발전: 발전사회학 50년의 회고와 전망” 안계춘 편, ｢한국사
회와 사회학｣ 나남. (2인 공저)

1998.  "Functions and Roles of the Nonprofit/Nongovernmental Sector for Korean Social 
Development: The Affective Linkage-Group" Korea Journal, 38(4): 277-99, 
(Co-authored with Chang Mi-Hye)

1998.  “Economic Development, Housing Condition, and Quality of Life in Korea" 
Development and Society, 27(2): 51-66. (co-authored with Park Hae-Kwang).

1998.  “한국의 ‘유교자본주의’와 IMF 개입” 계간 ｢전통과현대｣ 가을호(6호)에 발표된 이 논
문은 비교사회연구회편 [비교사회] 제2호, ｢동아시아의 성공과 좌절｣ (전통과현대) 
및 김정길ㆍ김영평 편, ｢지구촌 시대의 한국｣ (나남) 에 재수록 되어 있다.

1998.  "서평: 김중순, A Korean Nationalist Entrepreneur: A Life History of Kim Songsu, 
1891-1955" 연세대학교 현대한국학연구소 주최 <제2회 해외한국학연구동향 세미
나> 6월 18일, 송암관.

1998.  “IMF 와 실업: 사회적 위기”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민건강증진연구소 주최 <범국
가적 경제재난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심포지움> 5월 15일, 알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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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Patrimonialism and Protestant Ethics: A Process of Rationalization" KOREANA, 
12(1). 이 잡지는 한국국제교류재단 (Korea Foundation)이 영어, 일어, 중국어, 일본
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판을 동시에 출판하고 있음.

1998.  “동양과 서양, 그리고 자본주의” 계간 ｢사상｣ 봄호.

1998.  ｢세계화시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기업 체질개선 방안｣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
소. (크라운판 384쪽, 12인 공동연구보고서)

1997.  “동아시아 ‘유교 자본주의’ 재해석: 제도주의적 시각” 계간 ｢전통과현대｣ 겨울호    
(3호).

1997  "유교 자본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계간 ｢전통과현대｣ 여름호(창간호).

1997.  “Confucian Capitalism: Possibilities and Limits" Korea Focus, 5(4): 80-92. 
        이 논문은 같은 잡지의 일어판에 “儒敎資本主義の 可能性と限界”라는 제목으로도 

실려 있다.

1997.  “심천 경제특구의 역할과 중국의 경제발전” 비교사회연구회편 ｢비교사회｣ 창간호. 전
통과현대사. (2인 공저)

1997.  ｢선진시민의식 척도개발｣ 공보처. (4인 공저)

1997.  “동남아시아 인구의 구조와 변동” 1995년도 교육부 지역연구과제 보고서. (3인 공저)

1997.  “동남아시아의 사회제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타이랜드를 중심으
로” ｢동남아의 사회문화｣ 오름. (3인 공저)

1996.  “한국인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 지역 및 주거실태와 만족도를 중심으로” ｢사회발전
연구｣ 2호. (3인 공저)

1997.  “Cultural Differences and Prospect of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Survey Findings of Seoul, Beijing, and Tokyo Citizens" in Kap-Young Jeong, 
Ku-Hyun Jung & Jaewoo Choo (eds), Dynamic Transition and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East and West Studies Series 42, Institute of East 
and West Studies, Yonsei University. pp. 237-255. (2인 공저).

1996.  “한중일 3국의 생활양식과 사회의식”
        KBS 라디오 주관 “한중일 국민의식 국제학술세미나”
        10. 15. KBS 본관 TV 공개홀.
        ｢한중일 국민의식조사 백서｣ 한국방송공사 & 연세대학교. 크라운판 518쪽.

1996.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Quality of Life in S. Korea and Vietnam" in 
Chung-Si Ahn, Seung-Yoon Yang, Seok-Choon Lew, & Sung-Yeal Koo (eds.). 
Southeast Asia and Korea: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cy Reform. Seoul: 
Kor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Studies. pp. 78-98. (2인 공저)

1996.  “말레이시아의 산업화정책과 성과” ｢지역경제｣ 12월호. 68-73쪽. 대외경제정책연구
원.

1996.  “한국의 권력 엘리뜨 이동유형에 관한 연구” ｢성곡논총｣ 제27집 3권. 165-197쪽. 성
곡학술문화재단. (2인 공저)

1996.  “조선후기의 인구변동과 사회경제적 변화” 전기사회학대회(전남대학교) 인구분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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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논문. (2인 공저)

1996.  “말레이시아의 산업화와 노동력” 한국동남아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외교안보연구원.

1996.  ｢동남아시아의 사회계층: 5개국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신국판 354쪽.
       (3인 공저)

1995.  “동남아시아의 산업화와 노동력” 1994년도 교육부 지역연구과제 보고서. (3인 공저)

1995.  discussion on Professor Stella Go's paper, "Labor Migration to South Korea: the 
Case of Phillippine Workers" in Daljit Singh & Reza Y. Siregar (eds). ASEAN and 
Korea: Trends in Economic and Labor Relations.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Singapore.

1995.  “한국의 경제발전과 삶의 질: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양적 지표들의 재검토”  
｢사회발전연구｣ 창간호. 27-108쪽.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5인 공저)

1995.  “말레이시아의 사회제도: 가족, 종교, 교육” ｢동남아시아연구｣ 4호. 93-112쪽. 한국동
남아학회. 이 논문은 1998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가 펴낸 동남아학총서 제4권 
｢말레이시아｣171-192쪽에 재수록되어 있다.

1994.  "Structure of Domination and Capital Accumulation in Contemporary Korea" Asian 
Studies Center, St. Antony's College, Oxford, March 8th. Also presented at the 
Seventh Britain-Korea Conference, "Corporate Governance and Privatization," The 
Institute of Korean Studies and Sheffield Management School, Sheffield 
University, June 26-27, 1995; the Center for Asian and Pacific Studies, University 
of Iowa, August 16, 1996; the Section on Asia and Asian America, Refereed 
Round Tables. 91th Annual Meeting,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New 
York Hilton and Towers Hotel, New York, August 16-20, 1996; the Institute of 
Strategic and Regional Studies under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Tashkent, April 7, 1997; the 4th PACKS (Pacific and Asia Conference 
on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Vancouver, Canada, May 
10-16, 1998.

1995.  "Regime Transition and Political Successions in South Korea: From 
Authoritarianism to Democracy" in Ku-Hyun Jung, Dalchoong Kim, Werner 
Gumpel, and Gottfried-Karl Kinderman (eds.). Economic Integration Strategies in 
East Asia and Europe. Seoul: Institute of East and West Studies, Yonsei 
University. pp. 181-212. also reprinted in Research Papers in East Asian Studies. 
No. 2. December. School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Sheffield. pp. 
35-50. (co-authored with Professor Joon-Han Kim).

1994.  “필리핀의 사회제도: 가족, 종교, 교육” ｢동남아시아연구｣ 3호. 91-128쪽.
       한국동남아학회.

1994.  “동남아시아의 사회제도 비교연구: 가족, 종교, 교육을 중심으로”
       1993년도 교육부 지역연구과제 보고서. (3인 공저)

1993.  “동남아시아의 사회계층: 5개국 비교연구” ｢지역연구｣ 2(4): 177-196.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 (3인 공저)

1993.  ｢발전과 저발전의 비교사회학｣ 나남. 신국판 387쪽. (3인 공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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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Factory Automation and the Changes of Labor Control System in Korea," in 
Ai-Yun Hing, Poh-Kam Wong, & Gert Schmidt (eds.), Cross Cultural Perspectives 
of Automation. Berlin: Ed. Sigma. pp. 83-92.

1993.  "Student Movement in Korea: Structure and Functions," Korea Journal, 33(1): 
27-33. an abbreviated version of this paper is printed in WRE (Woodstock Road 
Editorial), An Oxford Magazine of International Affairs, Issue 16 (Hilary 1994). 
pp. 52-53.

1992.  “페이지의 농민혁명 비교연구” 비교사회연구회 편. ｢비교사회학: 방법과 실제 II｣ 열
음사. 179-200쪽.

1992.  “캄보디아의 사회구조와 문화” 김달중.구성열 외. ｢베트남ㆍ캄보디아ㆍ라오스｣ 연세
대 동서문제연구원 공산권연구논총 제18집. 법문사. 193-214쪽. (2인 공저)

1992.  ｢한국노사관계의 미래: 한국기업의 기술혁신과 노사관계｣ 한국경영자총협회 부설 노
동경제연구원. 신국판 363쪽. (6인공저)

1992.  “베버의 동양사회 연구를 둘러싼 쟁점해제” 유석춘 편. ｢막스 베버와 동양사회｣ 나
남. 393-410쪽.

1992.  ｢막스 베버와 동양사회｣ 나남. 신국판 428쪽. (편저)

1991.  "Resolution of the Regional Conflicts in South Korea," Seminar on Domestic 
Conflicts and Their Resolution, Center for Integrative and Development Studies,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Quezon City, Philippines. November 4-24, 1991.

1991.  ｢여가놀이문화 개발 및 확산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크라운
판. 314쪽. (3인 공저)

1991.  “한국 학생운동의 구조와 기능” 한국사회학회편. ｢현대한국사회문제론｣ 한국복지정책
연구소 출판부. 94-118쪽. 한상진.양종회(공편) ｢사회운동과 사회개혁론｣(1992) 전예
원. 125-154쪽에 재수록. (2인 공저)

1991.  ｢라틴아메리카의 도전과 좌절｣ 나남. 신국판. 609쪽. (4인 공편역)

1991.  “한국사회의 발전과 지역갈등의 극복” ｢사목｣ 146호(3월호). 41-49쪽. ｢여의도 정책논
단｣ 1995년 8월호. 56-62쪽에 “지역감정의 사회심리학”이라는 제목으로 수정보완된 
내용을 재수록.

1990.  “‘사회구조와 사회변동: 역사적 접근방법의 가능성’에 대한 논평” ｢한국사회의 인식논
쟁｣ 법문사. 1990. 333-339쪽.

1990.  “한국전쟁과 남한사회의 구조화” ｢한국과 국제정치｣ 6(2): 71-93. 경남대학교 극동문
제연구소. 손호철 외. ｢한국전쟁과 남북한사회의 구조적 변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
연구소 한국연구시리즈 3권(1990). 135-160쪽에 재수록. (3인 공저)

1990.  “대학생의 이념적 지향과 정치적 선택: 1987년 대통령 선거” ｢연세사회학｣ 10.11호 
합본호. 299-320쪽.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1989.  “한국사회의 사회갈등과 변혁운동” ｢현대사회｣ 35호(가을/겨울). 현대사회연구소. 
        이 논문은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두가지 기반: 지역차별의식과 계급(계층)의식”이라

는 제목으로 한국사회학회편,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성원사(1990). 217-252
쪽에 재수록. (2인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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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유동표에 대한 판별분석: 87년 대통령선거” ｢한국사회학｣ 23집(여름호). 120-145쪽. 
(2인 공저)

1989.  ｢6.25전쟁관련 국민의식조사｣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크라운판. 183쪽.

1989.  “제3세계 발전론의 현황과 전망” ｢연세사회학｣ 9호. 93-120쪽.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1988.  “노만 제이콥스의 동양사회론과 한국사회” 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 제10집, ｢사회사 
연구의 이론과 방법｣ 문학과지성사. 148-170쪽. 이 논문은 유석춘 편, ｢막스 베버와 
동양사회｣ 나남(1992). 311-333쪽에 재수록. (2인 공저)

1988.  "Life in South Korea Today," Social Studies, 79(4): 161-164. one part of this 
paper is excerpted as "Religion and Ethics" in Korea: Culture and Values, A 
Teacher's Guide. 1993. New York: The Asia Society. p. 25.

1987.  “세계체계하의 국가군 분류: 집락분석을 통한 경험적 연구” ｢인문과학｣58집. 165-190
쪽.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양종회.유석춘.이수훈 공편. 1993. ｢발전과 저발전의 
비교사회학｣ 나남. 121-144쪽에 재수록.

1987.  "Contextual Effect of Dependency on Economic Growth and Sectoral Inequality,” 
Asian Perspectives. 11(2): 301-331.

1986.  “종속의 상황적 영향: 경제성장과 경제부문간 불평등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사회
학｣ 20집(겨울호). 139-163쪽. 한국사회학회. 양종회.유석춘.이수훈 공편.1993. ｢발전
과 저발전의 비교사회학｣ 나남. 85-119쪽에 재수록.

1986.  "The Contextual Effect of Dependency on Economic Growth and Sectoral 
Inequality: A Cross-national Study Toward an Integration of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in Third World Development,"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 Ph.D. 
Dissertation. 179쪽.

1985.  "China, Japan, and Weber's Typology of Pre-modern Herrschaft" ｢연세사회학｣ 6
호. 238-252쪽.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번역>

2007  「개발의 경제사회학」 전통과 현대. 류석춘ㆍ이사리 공역.
      (服部民夫(핫토리 타미오), 開發の經濟社會學, 東京: 文眞堂).

1998  ｢사회학｣(제 11장 및 제12장), 그린. (Stephen Sanderson, Macrosociology, 
HarperCollins College Publisher's).

1998  ｢문화민족주의자 김성수｣ 일조각. (Kim, Choon Soon, 1998. A Korean Nationalist 
Entrepreneur: A Life History of Kim Songsu, 1891-1995. New York: SUNY Press).

1997  Max Weber: From History to Modernity. by Bryan Turner. (진행중)

1993  ｢현대 동남아의 이해｣ (제4장: 필리핀), 서울프레스.

1991  ｢예를 중심으로 한 회귀분석｣ 한국학술진흥재단번역총서 81. 대광문화사. 333쪽.

1990  “막스 베버의 비교접근과 역사적 유형론” 비교사회연구회 편, ｢비교사회학: 방법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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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 열음사. 119-142쪽.

<현재 진행중인 연구>

의료복지와 가족: 한국과 대만의 피부양자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2010-2012)
(한국연구재단 / 기초연구지원인문사회(단독연구) / 과제번호: 2010-8-0509)

<서평>

1997  마르틴 슈만, 영림카디널(1997).「세계화의 덫」「조선일보」 1997.11.29.

1994  공유식 외 3인, ｢신경제사회학의 이해｣역사비평사(1994). ｢덕성여대신문｣ 1994.10.17.

1993  김경동,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회의식｣ 박영사(1993). ｢한국경제신문｣ 1993.2.17.

1991  서재진, ｢한국의 자본가 계급｣나남(1991). ｢중앙일보｣ 1991.3.10. 9면

1990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감정｣ 성원사(1990). ｢동아일보｣ 1990.8.7.

1990  송호근 편저, ｢노동과 불평등｣ 나남(1990). ｢세계와 나｣ 7월호. 
      “경험으로 분석한 한국노동시장의 구조”

<잡글>

2010.  “인터넷 공간의 '관리'실태: 정치화는 되고 상업화는 안된다” 「한국발전 리뷰」제179
호 (2010. 10. 20 93-101쪽)

2010.  “'김정일 일병 구하기'나선 참여연대, 그들은” 「주간조선」 2111호 (2010. 6. 28. 18면)

2010.  “박정희와 레닌” 「水柳會誌「岐陽」」 (2010. 6. 24. 346-349 쪽)

2010.  “대형사고” 「대학 참살이의 길」 (학지사) (2010. 6. 23. 282-286 쪽)

2010.  특강 / “사회자본 개념으로 재구성한 박정희 시대의 경제발전” 「박정희대통령기념사
업회 회보」 24호 (2010. 6. 3. 45-80쪽)

2008.  “선배를 뛰어넘는 후배들이 되기를” 「계우회보(중앙교우회)」 제 133호 (2008. 7. 11. 
7면)

2008.  “자생력을 키워 진보와 경쟁해야” 「국민일보」 (2008. 5. 29. 6면)

2007.  “동아시아의 새로운 대장정” 「간행물 서평문화」 제 65집

2007.  “대통령과 자해정치” 「시사저널」 통권 900호 (2007. 1. 19)

2006.  “500년 명문가에서 배우는 경영” 「한경비지니스」 (2006. 10. 19)

2006.  “노무현 정부의 이상한 고령화 대책” 「조선일보」 시론 (2006. 9. 13)

2006.  “대한민국 건국의 영웅들: 4. 김성수” 「주간조선」 (2006.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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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참여연대 임원출신 150명, 청/정부/유관기구 진출(머리기사)” 「동아일보」 (2006. 9. 
1. 1면)

2006.  “피가로, 홍진표, 릴리의 의문에 대한 답변” 「프리존」 破邪顯正(2006. 7. 24)

2006.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는 조순형 후보를 지지한다” 「프리존」 破邪顯正(2006. 7. 
21)

2006.  “이념을 넘어 새길을 찾아(머리기사)” 「조선일보」 (2006. 1.27. 1면)

2006.  “한국은 필리핀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 「월간조선」 [긴급기고] (2006. 5)

2005.  “보수에서 본 진보: 대국민 사기극은 이제 그만” 「월간 넥스트」 (2005.12)

2005.  “대한민국 일방운전, 올 해로 끝내자” 「동아일보」 시론 (2005.12.22)

2005.  “창립선언문” 「뉴라이트 전국연합」 (2005.11.7)

2005.  “공수 뒤바뀐 색깔론” 「조선일보」 시론 (2005.10.20)

2005.  “기러기 아빠 전말기” 「매체이름진리·자유」 가을호(58호)

2005.  “차라리 한나라당에 입당하라 ” 「조선일보」 릴레이 시론 (2005. 9. 3)

2005.  “절반의 국민을 위한 대통령” ｢헤랄드경제｣ 헤랄드 포럼 (2005. 8.29)

2005.  “밥통으로 본 한국현대사” ｢프리존｣ 破邪顯正(2005. 8. 19)

2005.  “도청내용보다는 도청자체가 문제다” ｢프리존｣ 破邪顯正(2005. 8. 10)

2005.  “좌파정권 종식을 위한 우파의 각오” ｢프리존｣ 破邪顯正(2005. 7. 25)

2005.  “오락가락 그네 타는 한나라당” ｢프리존｣ 破邪顯正(2005. 7. 4)

2004.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고 간결하게 밝혀라” ｢주간조선｣ 1830호 별책부록(2004. 11. 
25)

2005.  “언론개혁과 시민운동” 서승환 외, ｢심층면접 논술 알짜배기｣ 지상사.

2004.  “역사재구성의 이중 잣대” ｢국제신문｣ 시론 (2004, 11. 24)

2004.  “박정희와 레닌” ｢국제신문｣ 시론 (2004. 10. 18)

2004.  “‘로또’ 대학입시” ｢조선일보｣ 시론 (2004. 10. 11. A35면)

2004.  “올림픽의 명암” ｢국제신문｣ 시론 (2004. 9. 9)

2004.  “한미공조는 현실적 선택” ｢동아일보｣ 시론 (2004. 8. 30. A7면)

2004.  “박정희의 제단” ｢국제신문｣ 시론 (2004. 8. 30)

2004.  “입을 막아 국민통합 하려는 가” ｢동아일보｣ 시론 (2004, 7. 30. A7면)

2004.  “온누리 망국병” ｢국제신문｣ 시론 (2004. 7. 5) 검열로 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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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웰빙 유감” ｢밀알｣ 연세대학교 여직원회 발행 (2004. 6. 15일)

2004.  “보수의 길 찾기” ｢한계레｣ 기고 (2004. 5. 19. 9면)

2004.  “개혁의 잔치판을 시작하라” 데일리안 기획시론 (2004. 5. 15)

2004.  “보험사기극 정치” ｢조선일보｣ 아침논단 (2004. 4. 12. A31면)

2004.  “탄핵이 장난인가” ｢동아일보｣ 여론마당 (2004. 3. 22. A6면)

2004.  “광풍속의 탄핵대전” ｢조선일보｣ 아침논단 (2004. 3. 19. A31면)

2004.  “‘실미도’와 ‘태극기 휘날리며’” ｢조선일보｣ 아침논단 (2004. 3. 1. A26면)

2004.  “개혁의 탈을 쓴 퇴보” ｢조선일보｣ 아침논단 (2004. 2. 5. A27면)

2004.  “보수의 정체성 확립이 시급하다” 월간 NEXT 2월호

2004.  “사회자본” ｢신동아｣ 2004년 신년호 특별부록 ｢현대사상 키워드 60｣

2004.  “더 우울한 총선 이후” ｢조선일보｣ 아침논단 (2004. 1. 8. A30면)

2003.  "덜 더러운 자의 위선적 개혁“ ｢조선일보｣ 아침논단 (2003. 12. 18. A30면)

2003.  “최병렬 대표에게 묻는다” ｢조선일보｣ 아침논단 (2003. 11. 27. A30면)

2003.  “‘끼리끼리 개혁’의 한계” ｢조선일보｣ 아침논단 (2003. 11. 6. A35면)

2003.  “때론 너그럽게 때론 엄하게 ... 저도 당신을 닮아 갑니다”
       ｢동아일보｣ 나의 아버지 (2003. 6. 12. A17면)

2003.  “2002년 대통령 선거에 나타난 지역갈등” ｢교육목회｣ 봄호(통권 16호)

2002.  “세계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인가” ｢바른사회｣ 10월호

2002.  “되는 일 안 되는 일없는 나라들” ｢조선일보｣ 아침논단 (2002. 8. 28. 7면)

2002.  “한국과 필리핀의 미군” ｢조선일보｣ 아침논단 (2002. 8. 4. 7면)

2002.  “서울 발 문화태풍” ｢조선일보｣ 아침논단 (2002. 7. 4. 7면)

2002.  “함께 하는 문화” ｢조선일보｣ 아침논단 (2002. 6. 12. 7면)

2002.  “트로이의 목마 ｢조선일보｣ 아침논단 (2002. 5. 15. 7면)

2002.  “국가 리모델링과 재건축” ｢조선일보｣ 아침논단 (2002. 4. 18. 7면)

2002.  “지역주의가 꼭 나쁜 건가” ｢동아일보｣ 문화면 인터뷰 (2002. 4. 17. A19면)

2002.  “한국의 대표 얼굴 돼라” ｢동아일보｣ 동아82돌 아침에 (2002. 4. 1. A7면)

2002.  “나와 인촌 김성수 그리고 친일논쟁” 동아일보 사외보 Leader & Reader 3/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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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계급투표 대 지역투표” 조선일보 아침논단 (2002. 3. 18. 7면)

2002.  “이러려고 민주화했나” 조선일보 시론 (2002. 2. 3. 6면)

2001.  “성찰의 시간” 중앙시평 (2001. 12. 28. 7면)

2001.  “썩은 곳 과감히 도려내야” 조선 시론 (2001. 12. 17. 7면)

2001.  “누울 자리 봐야 다리 뻗지” 중앙시평 (2001. 12. 7. 7면)

2001.  “차카게 살자” 중앙시평 (2001. 11. 16. 7면)

2001.  “공직기강은 흔들리는데” 중앙시평 (2001. 10. 26. 7면)

2001.  “매체 영향력 실감, 자기 색깔 드러내야” 교수신문 인터뷰 (2001. 9. 24. 11면)

2001.  “새 대입제도 문제없나” 중앙시평 (2001. 10. 6. 7면)

2001.  “강패식 언론개혁이라니” 동아일보 (2001. 9. 29. A7면)

2001.  “건망증 사회” 중앙시평 (2001. 9. 20. 7면)

2001.  “정부와 손잡은 안티, 기존 정통 고사작전” 조선일보 40대 학자들의 릴레이 기고 
(2001. 9. 11. 7면)

2001.  “우리 사회의 속도와 합리성에 대해” ｢서평문화｣43집(가을호)

2001.  “속도경쟁과 합리성” 중앙시평 (2001. 8. 24. 7면)

2001.  “감시자로서의 시민단체” 조선일보 시론 (2001. 8. 10. 7면)

2001.  “국가홍보 제대로 합니까” 중앙시평 (2001. 8. 3. 7면)

2001.  “아파트 문화의 역설” 중앙시평 (2001. 7. 13. 7면)

2001.  “‘악령’들의 문화혁명” [조선일보] 시론 (2001. 7. 7. 6면)

2001.  “우파가 보는 한국의 좌파: 경로의존적 개혁을 추진해야” [대학신문] (2001. 5. 7.    
7면)

2001.  “‘신문고시’보다 급한 일들” [조선일보] 시론 (2001. 4. 19. 6면)

2001.  “빛과 그림자를 함께 보라” [동아일보] 시론 (2001. 4, 11, A7면)

2001.  “개혁해야 할 ‘언론개혁’” [동아일보] 시론 (2001. 3. 21. A7면)

2001.  “좌담: 유교에 대한 애증은 전통문화에 대한 애정” [조선일보] (2001. 2. 28. 21면)

2001.  “한국의 지배층과 개혁” [문화일보] 포럼 (2001. 2. 19. 6면)

2001.  “공동체적 전통윤리를 시민사회에 접목해야” [한국일보] (2001. 1. 1, 34면)

2001.  “문화와 함께 가는 개혁을” [문화일보] 포럼 (2001. 1. 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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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인기영합정책 심층분석 눈길” [동아일보] 옴부즈맨 칼럼 (2000. 12. 30, A6면)

2000.  "한국의 2000년을 되돌아 본다“ [간행물윤리] 12월호 (통권 269호)

2000.  “cover story interview" Yonsei Annals 39(8), December.

2000.  “유언비어 퇴치법” [중앙일보] 시론 (2000. 12. 2, 6면)

2000.  “당장 거국내각 구성하라” [문화일보] 포럼 (2000. 11. 23, 6면)

2000.  “일 유물조작 폭넓은 접근 돋보여” [동아일보] 옴부즈맨 칼럼 (2000. 11. 11, A6면)

2000.  “인기영합 정치의 끝” [중앙일보] 시론 (2000. 11. 8, 6면)

2000.  “우리시대 진보와 보수, 어떻게 볼 것인가” [내일신문] 창간기념 대담 (2000. 10. 11)

2000.  “조선일보 반대운동에 대한 찬반: 반대” [연세춘추] (2000. 10. 9, 2면)

2000.  “지역 정보격차 다양한 분석 아쉬워” [동아일보] 옴부즈맨 칼럼 (2000. 10. 7, A6면)

2000.  “운동권은 왜 말이 없나” [문화일보] 시론 (2000. 9. 18, 6면)

2000.  “쟁점 현안 여론선도 돋보여” [동아일보] 옴부즈맨 칼럼 (2000. 8. 26, A6면)

2000.  “살아 숨쉬는 쌍방향 정치를” [문화일보] 포럼 (2000. 8. 10, 6면)

2000.  “PDF서비스 속도 느려 답답” [동아일보] 옴부즈맨 칼럼 (2000. 7. 22, A6면)

2000.  "국민이 고달파지는 이유“ [문화일보] 포럼 (2000. 7. 4. 6면)

2000.  "겉모습으로 판단말자“ [동아일보] 북한사회충격 (2000. 6. 16. A21면)

2000.  “위선의 정치와 민주화” [문화일보] 포럼 (2000. 5. 31. 6면)

2000.  “한국 정당정치의 특성와 문제점” [폴리비젼21] 기획특집대담 (2000. 2ㆍ3월)

2000.  “아니다” [중앙일보] 연고주의는 네트워크의 걸림돌인가 (2000. 3. 27. 17면)

2000.  “386세대와 연고주의” [문화일보] 포럼 (2000. 2. 24, 6면)

2000.  “앞길 험난한 낙선운동” [동아일보] 시론 (2000. 2. 8. A7면)

2000.  “눈에 띈 ‘명단’ 관련 보도” [중앙일보] 옴부즈맨 칼럼 (2000. 2. 7. 6면)

2000.  “함정도 있다” [중앙일보] 한국사회는 변혁중 (2000. 1. 27. 4면)

2000.  “자유방임 경제정책의 한계” [문화일보] 포럼 (2000. 1. 21. 6면)

2000.  “기획을 위한 기획은 곤란” [중앙일보] 옴부즈맨 칼럼 (2000. 1. 10. 6면)

2000.  “사이버 강의, 유감” [교육마당21] 교육마당 칼럼 (2000년 1월호)

1999.  “언론 본연의 기능 보호돼야” [중앙일보] 옴부즈맨 칼럼 (1999. 12. 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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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다시 ‘잃어버린 인간’을 찾아서" [동아일보] 20세기를 이끈 조류: 사회학 (1999. 12. 
17. A15)

1999.  "돋보이는 ‘옷사건’ 보도“ [중앙일보] 옴부즈맨 칼럼 (1999. 11. 29. 7면)

1999.  “언론문건이 해프닝이라니” [문화일보] 포럼 (1999. 11. 16. 6면)

1999.  “일 사학의 재정난 해소법” [조선일보] 시론 (1999. 11. 23. 6면)

1999.  “왕따 당하며, 객관적 보도” [중앙일보] 옴부즈맨 칼럼 (1999. 11. 1. 7면)

1999.  “김영환 전향의 메시지” [문화일보] 포럼 (1999. 10. 16. 6면)

1999.  “동티모르 파병과 인권” [문화일보] 포럼 (1999. 10. 2. 6면)

1999.  “분야별 개혁, 조화되고 있나” [중앙일보] 시론 (1999. 9. 9. 7면)

1999.  “정치도박과 재벌” [문화일보] 포럼 (1999. 8. 20. 6면)

1999.  “일본의 신경제 10개년 계획” [문화일보] 포럼 (1999. 7. 15. 6면)

1999.  “냉소가 판치는 이유” [문화일보] 포럼 (1999. 6. 29. 6면)

1999.  “남북관계, 부상하는 중국변수” [문화일보] 포럼 (1999. 6. 12. 6면)

1999.  “박정희, 이젠 극복하자” [문화일보] 포럼 (1999. 5. 22. 6면)

1999.  “위성방송, 문화전쟁 새 장” [문화일보] 포럼 (1999. 5. 10. 6면)

1999.  “한국형 제3의 길을 찾아서” [문화일보] 포럼 (1999. 4. 23. 6면)

1999.  “외 곬 세계화의 함정” [문화일보] 포럼 (1999. 4. 15. 6면)

1999.  “한국적 인간관계, 제도화를” [문화일보] 포럼 (1999. 3. 30. 6면)

1999.  “전통없이 보편적 가치도 없다” [조선일보] 새 틀 짜는 지식사회 (1999. 3. 16. 19면)

1999.  “독재타도, 불굴의 기관차들” [뉴스 플러스] 카버스토리: 386세대의 좌절과 희망 (175
호, 1999. 3. 18. 40면)

1999.  “무너지는 시장 만능주의 신화” [문화일보] 포럼 (1999. 3. 10. 6면)

1999.  “개혁 못하면서 어찌 과거를” [조선일보] 시론 (1999. 3. 3. 6면)

1999.  “자유 민주주의, 우리에 맞나” [문화일보] 포럼 (1999. 2. 19. 6면)

1999.  “시민운동단체, 재정독립부터” [문화일보] 포럼 (1999. 1. 7. 6면)

1998.  “김대통령 베트남회담의 과제” 「세계일보」 시론 (1998. 12. 15. 7면)

1998.  “재벌은 국민과 공동운명체” 「한국경제」 다산칼럼 (1998. 12. 8. 10면)

1998.  “제2건국, 국민동의부터” 「조선일보」 시론 (1998. 12. 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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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최교수의 솔직함이 요청된다” 「문화일보」 포럼 (1998. 11. 16. 6면)

1998.  “근대화 씨앗뿌린 문화선각자” ｢동아일보｣ (1998.11.12. C5면)

1998.  “올바른 학제개편을 위하여” ｢연세춘추｣ 사설 (1998.11.9. 2면)

1998.  “대학개혁은 거침없이” ｢연세춘추｣ 사설 (1998.10.12. 2면)

1998.  “동아시아적 가치는 존재하는가” ｢연세대학원신문｣ (1998.10.9. 1면)

1998.  “박정희 긍정평가는 IMF때문” ｢동아일보｣ (1998.8.15. 8면)

1998.  “간판위주 대학교육 이젠 그만” ｢한국일보｣ (1998.8.17. 13면)

1998.  “경쟁력만이 탈 IMF 지름길” ｢경향신문｣ 정동칼럼 (1998.7.22. 6면)

1998.  “퇴출 만시지탄” ｢경향신문｣ 정동칼럼 (1998.7.7. 5면)

1998.  “인륜과 권리” ｢경향신문｣ 정동칼럼 (1998.6.16. 5면)

1998.  “재벌은 어디로” ｢경향신문｣ 정동칼럼 (1998.6.2. 5면)

1998.  “고통 나누기” ｢경향신문｣ 정동칼럼 (1998.5.19. 5면)

1998.  “의미 없는 논쟁, 아시아적 가치” ｢경향신문｣ 정동칼럼 (1998.5.5. 5면)

1988.  “남북관계와 연세” ｢연세춘추｣ 사설 (1998.5.4. 2면)

1998.  “냄비와 뚝배기” ｢경향신문｣ 정동칼럼 (1998.4.21. 5면)

1998.  “흔들리는 가족” ｢경향신문｣ 정동칼럼 (1998.4.7. 5면)

1998.  “간판문화” ｢경향신문｣ 정동칼럼 (1998.3.24. 5면)

1998.  “대학원중심의 대학” ｢연세춘추｣ 사설 (1998.3.16. 2면)

1998.  “JP논쟁 끝내라” ｢경향신문｣ 정동칼럼 (1998.3.10. 5면)

1998.  “도덕적 해이” ｢경향신문｣ 정동칼럼 (1998.2.25. 5면)

1998.  “유교 자본주의” ｢경향신문｣ 정동칼럼 (1998.2.10. 5면)

1998.  “2중사회” ｢경향신문｣ 정동칼럼 (1998.1.27. 5면)

1998.  “입시와 추위의 함수” ｢경향신문｣ 정동칼럼 (1998.1.13. 5면)

1998.  “위기를 기회로” 조선맥주사보 ｢하이트｣ (1998. 1,2)

1998.  “경제위기와 연세” ｢연세춘추｣ 사설 (1998.1.1. 2면)

1997.  “새 정부의 정치 경제 사회 정책과제” ｢한국일보｣ 긴급좌담 (1997.12.22. 6면)

1997.  “축배들 여유 없다” ｢동아일보｣ 특별기고 (1997.12.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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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IMF시대, 유교자본주의는 계속 유효한가” ｢조선일보｣ 문화면 기사 (1997.12.18.    
19면)

1997.  “그래도 나은 사람을” ｢한국일보｣ 특별기고 (1997.12.18. 8면)

1997.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세계일보｣ 시론 (1997.12.6. 7면)

1997.  “한 책, 두 시각: 세계화의 덫” ｢조선일보｣ 서평 (199711.29. 36면)

1997.  “동아시아: 학계 새 화두” ｢한국일보｣ 인터뷰 (1997.11.14. 17면)

1997.  “설탕과 물, 물과 기름” ｢동아일보｣ 특별기고 (1997.11.5. 2면)

1997.  “정치자금 폭로 ‘진흙탕 싸움’” ｢동아일보｣ 특별기고 (1997.10.10. 5면)

1997.  “‘안냐세요’ 연대 PC 통신강의 눈길” ｢경향신문｣ 사회면 기사 (1997.10.5. 17면)

1997.  “‘역할착란’에 빠진 한국정치” ｢세계일보｣ 시론 (1997.10.17. 7면)

1997.  “세계화와 한국의 언론” ｢경대학보｣ 특별기고 (1997.9.13. 4면)

1997.  “이인제씨의 도박” ｢동아일보｣ 발언대 (1997.9.12. 31면)

1997.  “색깔논쟁 이젠 식상한 선거메뉴” ｢NEWS+｣ (1997.9.4. 20면)

1997.  “창간 62주년을 맞이하며” ｢연세춘추｣ 사설 (1997.9.1. 2면)

1997.  “97대선 색깔논쟁: ‘색깔’정치는 극복될 수 있는가” ｢연세춘추｣ (1997.9.1. 20면)

1997.  “여당 대선후보에 바란다” ｢세계일보｣ 세계시론 (1997.7.22. 5면)

1997.  “나의 지적 유산 답사기” ｢연세대학원신문｣ (1997.4.17. 1면)

1997.  “한국정치, 목욕탕 문화로 풀자” ｢현대｣ (1997. 여름호)

1997.  “새내기들을 맞이하면서” ｢연세춘추｣ 사설 (1997.3.3. 2면)

1996.  “신임총장에게 바란다” ｢연세춘추｣ 사설 (1996.8.5. 2면)

1996.  “연세의 자유주의 전통” ｢연세춘추｣ 사설 (1996.6.3. 2면)

1996.  “소설 월한협력기금”

1996.  “총장선임절차를 구체화하라” ｢연세춘추｣ 사설 (1996.5.6. 2면)

1996.  “칭찬하는 방법” ｢남해화학｣ (1996.5)

1996.  “대학의 권위를 회복하자” ｢연세춘추｣ 사설 (1996.4.8. 2면)

1996.  “과거보다 미래의 극일이 중요” ｢주간한국｣ (1996.4.4. 68쪽)

1996.  “대학의 의사결정” ｢대학문화신문｣ 마음의 시계 (1996.3.14. 2면)

1996.  “정치개혁을 위한 유권자의 선택” ｢연세춘추｣ 사설 (1996.3.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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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할아버지 회상기” ｢일야문고｣ 안동대학교 중앙도서관

1996.  “새해를 맞이 하자면” ｢연세춘추｣ 사설 (1996.1.1. 1면)

1996.  “이 한권의 책: 신경숙의 소설 ‘외딴방’” ｢연세동문회보｣ (1996.1.1. 10면)

1995.  “연세춘추의 역사를 바로 잡는다” ｢연세춘추｣ (1995.11.27. 12면)

1995.  “정치개혁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연세춘추｣ 사설 (1995.11.6. 2면)

1995.  “시대변화 수용하는 연고전 되어야” ｢연세춘추｣ 사설 (1995.10.2. 2면)

1995.  “지역감정의 사회심리학” ｢정책논단｣ 여의도연구소 (1995.8)

1995.  “달라진 대학의 방학과 대학행정” ｢연세춘추｣ 사설 (1995.7.31. 2면)

1995.  “동남아 노동자 돌아보기” ｢교수신문｣ 사회시평 (1995.6.1. 9면)

1995.  “한국사회와 교육개혁의 필요성” ｢함께사는 사회｣ (1995.4)

1995.  “중앙도서관의 문제점” ｢연세춘추｣ (1995.5.29)

1995.  “김 교수의 하루” ｢연세춘추｣ 춘추세평 (1995.3.19)

1995.  “지금 고칠 수 있는 것부터 고치자” ｢연세춘추｣ 사설 (1995.3.12. 2면)

1995.  “시민의식의 선진화” ｢유공｣ (1995.2.)

1993.  “캠퍼스 패션사: 1960년대” ｢지성과패기｣ (1993.11-12월호)

1993.  “캠퍼스 패션사: 1970년대” ｢지성과패기｣ (1993.9-10월호)

1993.  “캠퍼스 패션사: 1980년대” ｢지성과패기｣ (1993.7-8월호)

1993.  “캠퍼스 패션사: 1990년대” ｢지성과패기｣ (1993.5-6월호)

1993.  “대학언론사명 다하는 춘추: 창간 40주년 기념” ｢연세춘추｣ 사설 (1993.5.31. 2면)

1993.  “대학신입생의 질문” ｢한국일보｣ 천자춘추 (1993.3.31)

1993.  “문민시대의 사회운동” ｢동아일보｣ 동아시론 (1993.3.24. 5면)

1993.  “철학의 빈곤” ｢한국일보｣ 천자춘추 (1993.3.10)

1993.  “요령주의 분석” ｢경향신문｣ (1993.3.8)

1993.  “선정적 기사 유감” ｢한국일보｣ 천자춘추 (1993.2.17)

1993.  “씁쓸한 동남아 여행” ｢한국일보｣ 천자춘추 (1993.1.20)

1992.  “학생정서에 맞는 공약을 제시하라” ｢연세춘추｣ 사설 (1992.11.2. 2면)

1992.  “남북정상회담을 생각한다” ｢세계일보｣ 시론 (1992.1.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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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기여입학제와 대학” ｢연세춘추｣ 사설 (1991.9.2. 2면)

1991.  “새지방자치제 선거” ｢연세춘추｣ 사설 (1991.3.25. 2면)

????.  “비보호좌회전” ｢기양｣ (2집)

1989.  “90년대의 과제(12): 지역감정해소” ｢한국일보｣ (89.3.31. 13면)

1987.  “베버의 개념틀과 한국국가론 연구” ｢동대신문｣ (87.9.15. 3면)

1987.  “한국사회 연구현황과 그 과제: 국가론” ｢연세춘추｣ (87.5.18. 3면)


